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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전공의 평가시험은 전공의들의 정형외

과적 지식을 평가하고 수련 병원에서 교육 계획을 개선하는 데 좋

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1)

미국정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

geons, AAOS)에서 주관하는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은 1963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정형외과 표준 지표에 맞는 전공의의 지식을 

측정하고 수련 계획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수련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2) 또한, 각 분야별로 출제문항 및 경향 분석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수련 평가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2-7)

하지만 현재까지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에서 족부-족관절 분

야에 대한 분석은 국내 논문에서 보고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시험 문제 주제와 유형 및 참고 문헌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시험 출제 경향 및 수련 프로그램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      론

제1회 대한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은 대한정형외과학회에 

가입한 전공의 291명을 대상으로 1980년 7월 5일에 처음 시행되었

으며,1) 2016년 6월 11일 전공의 평가시험까지 37차례 시행되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가입한 2∼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2015년 제36차 전공의 평가시험부터는 대한

정형외과학회 웹사이트(http://www.koa.or.kr)에서 해당연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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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foot and ankle on the Korean Orthopedic I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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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foot and ankle questions, topics, taxonomic classification, imaging modalities, and cited references related to each question 
were analyzed.
Results: The average number of foot and ankle questions was 35, accounting for 7.0% (35/500) of all KOITE questions. All questio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opic areas: disease (51.4%, 18/35), trauma (31.4%, 11/35), and basics (17.1%, 6/35). Taxonomy 3 (decision-
making type questions) was the most common (42.9%, 15/35). References that are commonly used for each question were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100%, 35/35) and the textbook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74.3%, 26/35).
Conclusion: This analysis can be valuable to not only orthopaedic surgery residents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orthopedics, but also 
to instructors for optimizing their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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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최근 5년간 시행된 전공의 평가시험에 출제되었던 500문항에서 

족부-족관절 분야는 각 해마다 7문제가 출제되었다(35문항, 7.0%). 

문항의 주제별로는 질환 관련 문제(18문항, 51.4%)가 가장 빈번하

게 출제되었으며 외상 관련 문제가 11문항(31.4%), 일반에 대한 문

제가 6문항(17.1%)이 출제되었다(Fig. 1). 질환 관련 문제로는 아

킬레스건염(3문항, 8.6%)의 출제 빈도가 높았으며 당뇨족, 편평족, 

변형에 관한 문항이 각각 2문항(5.7%)씩 출제되었고, 외상은 총 11

문항으로 골절이 4문항, 인대 손상이 7문항이 출제되었다. 일반 원

대상 및 방법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시행되었던 대한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 중 족부-족관절 분야에 대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들은 주제별로 일반(basics), 외상, 질환 및 기타로 구분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은 해부학, 생역학, 말초신경 마취 및 수

술 기초로 나누었으며 외상은 골절 및 탈구와 인대 손상으로, 질환

은 선청성 질환, 무지, 족지 및 중족골 질환, 신경원성 질환, 관절

염, 뒤꿈치 통증 증후군, 건 질환, 당뇨족, 감염으로 분류하여 조사

하였다.

출제 유형은 단순 암기 문제(유형 1), 병력이나 문진 또는 사진

을 통해 진단을 묻는 문제(유형 2),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나 

치료 계획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유형 3)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2,4,5)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답에 따라 해부학적 구조나 역학, 

진단 및 검사, 치료 또는 합병증 등으로 분류하여 빈도를 조사하였

다. 또한 문항에서 영상학적 검사나 진찰 소견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지정한 전문의 시험 참고 문헌 중에서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12판), Rockwood and Green’s 

Fractures in Adults (8판), AAOS에서 출판하는 Instructional Course 

Lecture, 정형외과학 교과서(7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정

형외과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와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CiOS)를 통하여 출제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Table 1. Topics Tested on the Korean Orthopedic In-Training Examination

Topic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Trauma Fracture and dislocation Ankle fracture 1 1

Talar fracture 1 1

Subtalar dislocation 1 1

Lisfranc joint injury 1 1

Peroneal dislocation 1 1 2

Ligament injuries Ankle ligament injury 1 1 1 3

Achilles tendon rupture 1 1

Syndesmosis injury 1 1

Disease Hallux valgus 1 1 2

Hallux rigidus 1 1

Diabetes mellitus 1 1 2

Achilles tendinopathy 2 1 3

Flatfoot deformity 1 1 2

Cavovarus deformity 1 1 2

Checkrein deformity 1 1

Morton’s neuroma 1 1

Freiburg’s disease 1 1

Tarsal coalition 1 1

Amputation 1 1

Total ankle arthroplasty 1 1

Basics Nerve block 1 1 2

Gait mechanics 1 1 2

Ankle arthroscopy 1 1 2

Figure 1. Topics tested on the Korean Orthopedic In-Training Examina-

tion from 2012 to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7

6

5

4

3

2

1

0

Basics Disease Trauma

Year

N
o
.
o
f
to

p
ic

s



106 Vol. 21  No. 3, September 2017

Course Lecture)에서 8.6% (3/35)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2).

고      찰

대한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은 1980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현

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1년차 전공의가 포함되었으

나 현재는 대한정형외과학회에 가입한 2∼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

로 시행된다. 전공의 평가시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전

공의들의 현재의 정형외과적 지식을 평가하여 부족한 분야를 알게 

함으로써 균형 있는 정형외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

련 병원의 전문의들에게는 수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

인할 수 있게 해주어 해당 병원에 적합한 수련 계획을 만들 수 있

게 한다.1,4) 

전공의 평가시험에 대한 분석은 앞서 언급한 평가시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문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2,6,7) 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부 분야4)와 고관절 분야8)에서만 평가시험 분석에 대

한 보고가 있으며 족부-족관절 분야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적이 없

다. 이에 저자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시행되었던 

전공의 평가시험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매년 100문제가 출제되

고 있으며 수부, 견주관절, 척추, 고관절, 슬관절, 감염과 대사, 족

부, 외상, 소아, 종양, 기초와 재활의 11분야로 나뉘어 출제되고, 족

부-족관절 분야는 7문항(7.0%)이 출제된다. 미국의 경우, 정형외

과 수련 평가시험 중 족부-족관절 분야에 대한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분석 논문에서는2) 족부-족관절이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한

해 평균 38.2문항(14.2%)이 출제되었다고 보고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석에서는7) 평균 17.4문항(6.5%)이 출제되었고, 다

른 분야에서 족부-족관절이 언급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면 평균 

37.2문항(13.9%)이 출제되었다. 미국의 경우 소아나 스포츠 외상, 

재활 등에서의 족부 분야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출제문항 비율이 

높아 보이나 족부-족관절 분야만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였

을 때 족부-족관절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각 문항별 주제에 대한 분석에서 질환과 관련된 문제가 51.4%, 

외상과 관련된 문제가 31.4%, 기초와 원리에 대한 문제가 17.2%로 

리에 대한 문제로는 신경 차단술, 족관절 관절경, 보행주기에 관한 

문항이 각각 2문제씩(5.7%) 출제되었다(Table 1). 문제에서 요구

하는 답에 따라 문항들을 분석하였을 때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

료 또는 합병증에 대한 문제(16문항, 45.7%), 해부학적 구조나 기

초 원리에 관한 문제(12문항, 34.3%), 진단 및 검사에 관한 문제(7

문항, 20.0%) 순이었다.

문제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단순 암기형의 유형 1 (taxonomy 

1)이 8문제(22.9%), 진단을 묻는 유형 2 (taxonomy 2)가 10문제

(28.6%), 통합적인 사고를 묻는 유형 3 (taxonomy 3)이 17문제

(48.6%) 순으로 출제되었으며 매년 유형 3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Fig. 2). 2013년에는 R유형(확장결합형, extended matching 

set type)의 문제가 2문항이 출제되었다. 사진 및 동영상이 포함된 

문제는 총 16문제(45.7%)로 2015년에는 7문항 전체에서 출제되었

고, 2016년에는 6문항에서 방사선 사진, 보행 주기, 초음파(동영

상) 및 자기공명영상 사진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혈액 검사

와 관련된 문제는 2문항이 출제되었다.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문제는 정형외과학 교과서(26/35문항, 

74.3%)와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35/35문항, 100%), 

Rockwood and Green’s Fractures in Adults (7/35문항, 20.0%)를 

참고로 하여 정답을 유추할 수 있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서 

2.9% (1/35), CiOS에서 5.7% (2/35), AAOS의 연수강좌(Instructional 

Table  2. Cited References in the Korean Orthopedic In-Training Examination

Reference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Textbook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7th ed.) 5 5 6 5 5 26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12th ed.) 7 7 7 7 7 35

Rockwood and Green’s Fractures in Adults (8th ed.) 2 2 1 1 1 7

Journal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0 0 0 0 1 1

CiOS 0 0 0 0 2 2

ICL of AAOS 0 0 2 0 1 3

ed.: edition, CiOS: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ICL of AAOS: Instructional Course Lecture of th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2012 2013 2014 2015 2016

6

5

4

3

2

1

0

Taxonomy 1

Taxonomy 2

Taxonomy 3

N
o

.
o

f
ta

x
o

n
o

m
ie

s

Figure 2. Classification of taxonomy on the Korean Orthopedic In-

Training Examination (taxonomy 1: simple recall or knowledge, tax-

onomy 2: comprehension, taxonomy 3: decision making including 

formulation of the treatment pl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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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4,8) 수부 분야에서 외상이 36.1%, 고

관절 분야에서 34% 출제되었고 미국의 경우7) 약 29%에서 출제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외상에 대한 출제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그러나 외래나 응급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중족, 족지 골절

이나 종골 골절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출제되는 전체 문항수가 적고, 실제 문제수로 본다

면 외상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평균 2문제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 앞서 언급한 미국 정형외과 족부-족

관절 분야 문제에 대한 연구들에서는2,7) 유형 1, 3이 80% 이상에서 

출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Kim 등4)은 수부 분야에서 

유형 2 (44.3%), 유형 1 (32.8%), 유형 3 (23.0%) 순으로 보고하였

고, Cho 등8)은 고관절 분야에서 유형 3 (52%), 유형 1 (38.7%), 유

형 2 (9.3%) 순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 1이 22.9%, 유

형 2가 34.2%, 유형 3이 42.9%이었다. 대체적으로 문제 유형은 유

형 1과 유형 3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출제되고 유형 3의 문제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의학 사진이나 영상이 포

함된 문제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해상도 높

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진찰 소견이나 

영상 의학적 자료를 통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통합적

인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유형 3의 문제의 출제가 증가되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로 하여금 교과서적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찰 소견이나 영상 소견을 판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들에서 저자들이 출제 유형

의 분류에 대한 적절성은 고시 위원회에서 문제 유형을 별도로 제

시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제한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Buckwalter 

등5)은 시험 출제자와 피시험자 간 출제 유형에 대한 평가의 동일성

을 약 80% 정도로 제시하여 이러한 분석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는 정형외과학 교과서와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Rockwood and Green’s Frac-

tures in Adults를 참고로 하여 정답을 유추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평가시험에서는7) 교과서에서 약 68%, 저널에서 약 32% 

정도의 비율로 참고 문헌이 사용되고 있었다. 전공의들에게 최신

지견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저널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매년 평균 37문항

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최신지견에 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의 경우 이러한 점을 모두 반영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증가되는 정

형외과적 지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적절한 문항 

수의 증가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총 37차례에 걸쳐 치러진 전공의 평가

시험 모두를 분석하지 못하고 최근 5년간의 자료만을 분석한 점으

로 생각된다. 또한 시험을 치른 모든 전공의들의 평가시험 성적과 

타 분야 문제의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차 간 또는 각 병원 

간의 시험 점수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제한점으로 생

각된다.

결      론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의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제한점과 적절성을 알 수 있기에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시험 문항을 개발하거나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

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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